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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의 교통량 분석을 
동일한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노컷뉴스, 7.12) >

◈ IC 쏙 뺀 ‘양평고속道’ 교통량 분석...“국토부, 눈 가리고 아웅”

- 교통량 분석하며 IC 반영된 강상면안과 IC 없는 예타안 비교

□ 서울-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(강상면 종점)의 예상 교통량을 분석할 때, 

강하IC의 위치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IC로 인한 교통량 

증가 효과는 현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
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, 대안노선(강상면 종점)의 예상 교통량이 예타노선

(양서면 종점)의 교통량보다 일평균 약 6,000대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

되었습니다. 

 ㅇ 향후, 강하IC 위치 등이 확정되어 추가적인 교통량 분석을 실시할 경우 

대안노선의 일일 예상 교통량은 현행 약 22,300대 보다 증가하여 대안

노선과 예타 노선 간 교통량 효과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. 

※ 인근 주요 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

교통량 예타안(A) 최적안(B) 차이(B-A)
서울-양평 고속도로 15,834대/일 22,357대/일 6,523대/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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